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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배포일시 2018. 12. 25(화) / 총 2매(본문2)

담당
부서

민자철도팀 담 당 자
·팀장 김태형, 사무관 이광민, 주무관 변상엽
·☎ (044) 201-3982
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GTX-A는 안전에 문제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
□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운정역에서 차량기지까지의 입출고선 

중 교하지구 8단지와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통과하는 구간은 주택 

및 발전소 건물 하부를 관통하는 것이 아닙니다.

* 교하지구 8단지는 아파트단지 모서리 농구장 부지 등 통과
* 열병합발전소는 스포츠센터 및 경비동 하부 통과

< 해당 구간 현황도 >

ㅇ 또한 해당 구간은 암반층(연암 및 경암)을 통과하므로, 상․하수도,

전력, 통신, 온수관 등 지하 매설물(심도 5m 이내 지표와 가깝게 매설)

과는 무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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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공사 시 지반침하 및 소음․진동 영향은 극히 미미*하고, 특히 

열병합발전소 부지는 무진동암파쇄공법을 적용하여 진동 영향이

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며, 지역난방공사 측과 실시설계부터 긴밀히

협의 하에 진행 중입니다.

* 지반침하량은 0.1～0.4mm 예측되나, 허용치 25mm의 0.4%～1.6% 수준

* (소음) 소음원인 작업구가 주택단지와 790m 이격되어 있어 전혀 영향없음

(진동) 공사 시 0.15cm/s, 운영 시 0.02cm/s로 허용치 0.2cm/s 내로 관리

ㅇ 국토교통부는 주민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시행자가 

설계 대로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철저히 관리․감독하겠습니다.

□ 아울러, 용산구 후암동 등 다른 주거지역 통과 구간도 주민생활 

영향이 없고, 향후 재건축․재개발 추진 시에도 저촉되지 않도록

설계되어 있으며, 사업시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겨레(전국11면), 12.25, 화) >

ㅇ 착공을 앞둔 GTX-A 사업에 대해 주민 등의 노선변경 요구가 빗발침
ㅇ 파주시와 교하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와 교하 8단지 아파트
하부를 관통하고 있어,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 주장

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민자철도팀 이광민 사무관(☎ 044-201-398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